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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염증 효능을 가진 한약물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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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summarize and makes a reference of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herbal medicines. In 

this process, this review collated papers of anti-inflammation-focused studies using herbal medicines in 

Oriental medical journals since 2003. Finally 221 papers were included and the type of materials, the type and 

effective classification of herbal medicines,  the type of cells used in the experiments and the action and 

mechanisms of herbal medicine were analysed. The herbal medicines having the effects of decreasing fire and 

tonifying and nourishment were used the most. Most herbal medicines in this study can decrease 

proinflammatory cytokines, NO and prostaglandin 2 (PGE 2) production,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2 (COX-2) expression by regulating of nuclear factor kappa B (NF-κB) and/or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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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염증반응은 생체조직의 손상에 따른 능동적인 

방어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생체의 세포

나 조직이 손상을 받았을 때 손상을 극소화시키

고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고자 하는 생체반응이라

고 간략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염증매개인

자의 과도한 생산은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게 되

며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염, 만성 간염 등 

염증성 질환에서 염증매개인자가 과도하게 증가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1).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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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하나일 정도로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환경오염 등에 따른 만성 염증의 증가는 국민보

건에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2) 그 이유

는 만성 염증성 질환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환율

도 높지만 그 이외에도 만성 염증이 암, 고혈압, 

동맥경화, 알레르기, 천식 등의 질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 질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염증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부작용과 합병증이 적은 한

의학을 기반으로 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하여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3-4)  대부분의 논

문이 개별 한약재 또는 처방의 항염증 효능을 확

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약을 이용한 치료방법

이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기본 치료법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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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umber of papers

2003 15

2004 24

2005 26

2006 23

2007 28

2008 27

2009 24

2010 20

2011 21

2012 13

계 221

Table 1. Publication trend related to in vitro study using herbal medicine on 

anti-inflammatory effects from 2003 to 2012.

입하기 위해서는 근거확보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

서는 임상시험에 기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객

관적인 기초실험 자료가 필요하다. 항염증에 관

한 다양한 시험관 내 실험방법은 다양하게 확립

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약을 이용한 항염증 시험

관 내 실험에 관한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

는 것은 임상시험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항염증 시험관내 실험의 분석을 

통하여 한약의 항염증 기전을 검토함으로써 임상

시험에서의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거

를 마련하고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

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한약의 항염증 효과에 관한 시험관내 실험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통의학지식포털 

(www.oasis.kiom.re.kr)'를 이용하여 논문을 검

색하였으며, 검색어는 '염증', '항염증', 

inflammation', 'anti-inflammation'을 사용하였

다. 최근 10년간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색기준일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로 하였

다. 검색결과 총 1159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임상시험이나 

동물모델을 사용한 논문, 약용식물과 관련이 없

는 논문 등을 제외하였으며 동물모델을 이용한 

논문이라 하더라도 시험관 내 실험도 진행하였다

면 시험관 내 실험에 관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포

함시켰다. 또한 항염증과 관련된 논문이라 하더

라도 항염증 효과의 기전이나 지표를 직접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저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21편을 선정하였

고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학회지별 논문 발표경

향, 연구에 사용된 세포, 연구에 사용된 한약의 

형태 및 항염증 효과의 기전에 대한 내용을 분석

하였다.

III. 결  과

1. 연도별 항염증 실험논문 연구경향 분석

최종 선정된 221편의 논문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의 항염증 효과에 관한 시험관 

내 실험연구는 2003년 15편, 2004년 24편, 

2005년 26편, 2006년 23편, 2007년 2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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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Number of papers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논문집 3

대한경락경혈학회지 6

대한본초학회지 22

대한암한의학회지 1

대한약침학회지 10

대한침구학회지 17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7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8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3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6

대한한의학회지 10

동의생리병리학회지 58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

사상체질의학회지 1

세명대학교 한의학연구소논문집 1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35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3

Oriental Pharmacy & Experimental Medicine 8

계 221

Table 2. Publication trend related to in vitro study using herbal medicine on 

anti-inflammatory effects according to the journals.

2008년 27편, 2009년 24편, 2010년 20편, 

2011년 21편, 2012년 13편이 보고되었으며 지

난 10년간의 항염증 효과에 관한 시험관 내 실험

연구는 전반적으로 20편 이상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나 2007-2008년을 기점으로 약간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Table 1).   

학회별 항염증 실험논문의 학회지별 발표경향

을 살펴본 결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가 58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가 35

편, 대한본초학회지가 22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Table 2). 

2. 항염증 실험연구에 사용된 한약의 구성 분

석

실험에 사용된 한약재를 단일 성분, 단미 본초, 

복합제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한 논문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한약재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우 각각 따로 상계하였다. 전체 연구에서 단일 

본초의 추출물 형태를 사용하여 진행한 연구가 

전체의 68%였고, 처방이나 두 가지 이상의 한약

재를 복합하여 사용한 연구가 30%, 한약재로부

터 추출한 단일 성분을 이용한 연구는 일반 한약

재의 경우 4건, 약침의 경우 1건으로 전체의 2%

였다. 약침 연구에 사용된 한약을 따로 구분해 보

았을 때 단일 본초에서 추출한 약침을 이용한 연

구가 52%, 봉독을 이용한 연구가 39%, 복합처방 

및 단일 성분을 이용한 연구는 1건씩으로 각각 

4.5%에 해당하였다(Fig. 1).

3. 단미 본초 및 단일성분의 효능 분석

연구에 사용된 단미 본초 약물 및 본초에서 기

원한 활성물질의 효능을 본초학 교과서5)를 기준

으로 분석하였다. 총 100가지 본초의 효능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분류

군은 청열약으로 20건, 다음으로 보익약이 17건, 

해표약 12건, 활혈거어약이 11건이었다. 개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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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lassification by the formation of herbal medicine used in research. A. The 

formation of herbal medicine including herbal extracts and pharmacoacupuncture. B. The 

formation of pharmacoacupuncture. 

초를 살펴보면 인삼과 강활이 각각 4건, 구기자, 

감초, 당귀, 진피, 감송향, 삼백초, 삼칠근, 금은

화, 목단피, 토복령, 황금, 방풍 등이 각각 3건의 

논문에서 연구되었다(Table 3). 

4. 연구에 사용된 세포에 따른 분석

항염증 시험관 내 실험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

된 세포는 RAW 264.7 murine macrophage 

cell line으로 총 163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으

며, 그 다음으로 human leukemic mast cell 

line-1(HMC-1)이 20편의 논문에서, BV2 

murine microglia cell line이 19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이미 확립된 세포주가 아니라 

생체에서 직접 추출하여 실험에 활용하는 경우의 

논문도 다수 있었다. 세포의 기원에 따라 분석해 

보면 mouse 기원의 세포가 191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human 기원의 

세포가 58편의 논문에서, rat 기원의 세포가 8편

의 논문에서, wistar rat 기원의 세포가 2편, 

rabbit 기원의 세포가 1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

다(Table 4).

IV. 고  찰

본 연구는 항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 

및 한약처방의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참

고자료가 되고자 그 동안 연구된 한약을 이용한 

항염증 시험관 내 실험과 관련된 연구경향을 분

석하였다. 관련 검색어로 최근 10년간의 항염증 

관련 시험관 내 실험에 관한 한의학계의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1159편의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임상시험, 동물모델을 사용한 실험, 항염증의 기

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논문 등을 제외하

고 최종적으로 221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관 내 실험으로 항염증 

관련 표지나 기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논문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동물실험과 시험관 내 

실험을 한 연구에서 동시에 수행한 경우 시험관 

내 실험에 관한 부분만 발췌하여 포함시킴으로써 

가급적 많은 연구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근 10년간의 연구 발표 경향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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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Herbal medicine
Number of 

herbal medicine

開竅藥 섬수 1

袪風濕藥 위령선(2), 모과(2), 사과락, 진교, 락석등, 해동피, 6

芳香化濕藥 창출(2), 후박(2) 2

補益藥

인삼(4), 구기자(3), 감초(3), 당귀(3), 황기(2), 골쇄보, 

귀판, 맥문동, 별갑, 상심자, 사삼, 석곡, 쇄양, 숙지황, 자

하거, 토사자, 흑지마

17

瀉下藥 대황 1

收澀藥 오배자 1

安神藥 합환피 1

溫裏藥 고량강, 오수유, 육계 3

外用藥 유황 1

理氣藥 진피(3), 감송향(3), 백굴채(2), 목향, 오약, 지실, 향부자, 7

利水滲濕藥 삼백초(3), 인진(2), 지부자, 차전자 4

止血藥 삼칠근(3), 대계(2), 선학초 3

淸熱藥

금은화(3), 목단피(3), 토복령(3), 황금(3), 고삼(2), 백렴

(2), 어성초(2), 연교(2), 적작약(2), 지모(2), 생지황, 웅

담, 자화지정, 자초, 지골피, 판람근, 포공영, 담죽엽, 현

삼, 황련

20

平肝藥 모려, 전갈, 조구등, 천마, 4

解表藥
강활(4), 방풍(3), 계지(2), 우방자(2), 감국, 고본, 마황, 

목적, 상엽, 생강, 위령선, 자소엽
12

化痰止咳平喘藥 관동화(2), 상백피(2), 행인(2), 길경, 백과, 자완 6

活血祛瘀藥
귀전우(2), 강황, 건칠, 단삼, 도인, 소목, 수질, 울금, 유

향, 호장근, 홍화
11

계 100

Table 3. Classification by the category of the effects of herb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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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Cells
Number of 

research

Human

A549 human bronchial epithelial cell 5

BEAS-2B human bronchial epithelial cells 3

EoL-1 human eosinophilic leukemic cells 2

HaCaT human keratinocytes 4

HepG2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s 2

Human amnion cells 1

Human chondrocyte cells 1

Human fibroblast-like synoviocyte cells (hFLSS) 4

Human gingival fibroblasts 1

Human leukemic mast cell line-1 (HMC-1) 20

Human nasal mucosal fibroblasts 1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HUVEC) 2

Jurkat cells (Immotalized T lymphocyte cells) 2

THP-1 human monocytic cells 7

Mouse

U373MG human astrocytoma cells 1

U937 human monocyte cells 2

3T3-L1 mouse fibroblasts 1

BV2 mouse microglial cells 19

MC/9 mouse mast cells 1

Murine bone marrow-derived mast cells (BMMC) 1

Murine peritoneal macrophages 5

Murine renal epithelial cells (LLC-PK1) 1

RAW 264.7 macrophages 163

Rabbit Rabbit articular chondrocytes 1

Rat

Rat articular chondrocytes 1

Rat basophilic leukemic cells (RBL-2H3) 2

Rat microganglia cells 4

YPEN rat vascular endothelial cells 1

Wister rat Kupffer cells 2

계 260

Table 4. Classification by cells used i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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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한의학 관련 학술지

에 20편 이상 항염증 시험관 내 실험연구가 꾸준

히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07년

과 2008년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Table 1). 그러나 2012년에는 논문 편수가 갑

자기 감소하였는데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하거나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한 것이 이유일 수 있으므로 항염증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항염증 시험관 내 실험은 기초 또는 기전 실험

에 해당하게 되므로 동의생리병리학회지나 대한

본초학회지와 같은 기초연구 관련 학회지에 발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58편, 대한본초학회지에 22편이 발표되었으며 

이 두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대부분은 단일 본

초 추출물에 대한 연구였다. 그 반면에 한방안이

비인후과에 발표된 논문 35편은 단미 본초에 대

한 연구와 복합제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임상에서 복합제제가 주로 사용되므로 임

상분야의 학회지에는 복합제제에 관한 연구가 발

표되는 비율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Table 2). 

대한침구학회지와 대한약침학회지의 경우에는 

본초나 처방 그 자체의 추출물에 대한 연구보다

는 약침이나 봉독요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의학계에도 학술지의 

성격에 따라 발표되는 논문의 주제나 내용이 달

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한약의 사용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단일 본초의 추출물을 사용하여 진행한 경

우가 전체의 68%로 가장 많았고 복합제제를 사

용한 연구가 30%였으며 한약재에서 추출한 단일 

성분을 이용한 경우는 전체의 2%에 불과하였다. 

복합제제의 경우 함유되어 있는 성분의 복합적인 

효과, 복합제제의 작용기전에 대하여 시험관 내 

실험을 통하여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동

물실험이나 임상시험으로 그 효능을 평가하는 경

우가 많고 시험관 내 실험에는 단미 본초나 추출

된 성분을 이용한 연구로 기전을 정확히 알아내

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

험관 내 실험에 사용된 한약의 연구경향을 분석

한 결과 단일 본초를 사용한 연구가 가장 많다는 

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다. 약침연구

에 사용된 한약의 사용형태의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전체에서 봉독을 이용한 연구

가 39%이며, 단일 본초에서 추출한 약침연구는 

52%, 복합제제 약침 및 단일 성분의 약침 연구

는 1건씩으로 각각 4.5%였다(Fig. 1). 그러나 한

약의 항염증 기전을 자세히 밝히고 신약개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약에서 추출한 여러 

유효성분들이 어떻게 항염증 기전을 나타내는지

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에 사용된 총 100가지의 단미 본초 추출물 

또는 단일 성분의 기원 본초를 효능군에 따라 분

류하였는데 청열약이 20%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

고 다음으로 보익약이 17%, 해표약 12%, 활혈거

어약이 11%였다(Table 3). 한의학에서 염증은 

화, 열이 성한 것을 원인으로 생각하여 열을 제거

하고 화를 사하기 위해 성질이 찬 약재를 많이 

사용한다6). 따라서 항염증 효능을 가진 한약의 

연구에 청열약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약이 보익약, 세 번째로 많이 연구된 약이 해표약

이며, 개별 본초 중에서도 보익약인 인삼과 해표

약인 강활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는 결과를 살

펴보면, 화에도 실열과 허열이 있듯이 염증이 반

드시 실열이어서 화를 꺼주는 치료법으로만 접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정기를 북돋아 과도한 열

을 조절하거나 허화를 조절하는 것이 염증의 치

료법이 될 수 있으므로 보익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열로 인한 염증의 경우 열을 꺼 

주는 청열법 뿐 아니라 밖으로 그 열을 해소시키

는 해표의 방법 역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항염증 기전과 

효능군과의 상관관계는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아

직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한

의학적인 염증의 원인과 그 기전 및 치료방법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한약의 기미에 

따른 분류와 항염증 기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항염증 시험관 내 실험연구에 사용된 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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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분석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실험이 많이 진

행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연

구에 가장 많이 사용된 세포는 RAW 264.7 

murine macrophage cell line으로 63%의 연구

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human 

leukemic mast cell line-1 (HMC-1)이 8%에

서, BV2 murine microglia cell line이 7%에서 

사용되었다(Table 4). 사용된 세포의 종류는 

human에서 기원한 세포가 16종으로 7종의 

mouse에서 기원한 세포보다 많았으나 

RAW264.7 macrophage cells이나 BV2 

microglia cells이 mouse에서 기원한 세포임에

서도 알 수 있듯이 human 유래의 세포는 22%의 

연구에서 사용됨에 비해 mouse 유래의 세포는 

74%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대부분의 시험관 연구

에서 mouse 유래의 세포, 그 중에서도 RAW 

264.7 macrophage cell line을 사용함을 알 수 

있어 항염증 실험으로 가장 잘 정립되어 있는 시

험관 내 실험 모델이 lipopolysaccharide(LPS)

로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한 RAW 264.7 대식세

포주를 이용한 연구임을 알 수 있었다. 

Macrophage는 인체의 모든 조직에 분포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 바이러스 이물

질 및 노화된 세포 등을 포식하여 제거하는 면역

반응의 초기에 관여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macrophage는 염증매개물질을 분비하여 

초기 염증반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7). 따라서 RAW 264.7 macrophage cell line을 

이용한 항염증 연구는 초기 염증에 생체가 어떻

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Macrophage는 interleukin-1ß(IL-1ß)나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등의 

proinflammatory cytokine, nitric oxide(NO)나 

prostaglandin(PG)등의 다른 immflamentory 

mediator를 생산함으로써 반응진행 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8)  활성화된 macrophage

에서 분비되는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는 nitric oxide (NO)를 과량 생성하여 급

만성 염증을 초래한다9). iNOS는 NO의 생성반응

을 촉매하는 효소로 NO는 세균, 바이러스, 종양

세포 등에 대한 생체 방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

나 iNOS의 유도가 필요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과량으로 생성된 NO는 생체에 대하여 장해인자

로 작용하며 만성염증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염증반응에는 cytokine, prostaglandin 

E2(PGE 2), free radical 등 다양한 매개물질이 

관여하고 있는데 cytokine, tumor necrosis 

factor(TNF-α), lipopolysaccharide(LPS)와 같

은 자극에 의해 염증 전사인자인 nuclear factor 

κB(NF-κB)가 활성화 되며 그 결과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 cyclooxygenase 

-2(COX-2)가 발현되어 염증이 유발된다. NF-κ

B는 염증반응, 면역반응 등 다양한 유전자의 발

현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종양의 

형성, 자가면역질환, 염증질환 등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NF-κB는 세포질 속에 p50과 

p65의 heterodimer와 저해 단백질인 IκB가 결

합한 형태인 불활성형으로 존재하다가 염증성 자

극인 LPS, cytokine, 활성산소 등에 의해 IκB가 

분해되면 NF-κB가 활성화되어 핵으로 이동하여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iNOS나 COX-2 등의 유전

자 발현을 촉진시켜 염증반응을 일으킨다11). 

COX-2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자극이 없으면 나

타나지 않지만 급만성 염증의 상황에서는 고농도

로 유리되는데 growth factor와 mitogen에 의해 

유도되어 prostaglandins 분비를 통한 다양한 만

성 염증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약의 항염증기전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차조기는 염증성 cytokine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NO와 PGE 2의 생성을 억

제하여 염증과정을 조절하며, 진교는 NO, TNF-

α, IL-1b, IL-6 등 cytokine의 생성을 감소시켜 

iNOS, COX-2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p-IκB-α를 

억제하는 것이 그 조절기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13). 목단피는 TNF-α, IL-6, IL-8 등의 

proinflammatory cytokine을 감소시키고 NF-κ

B의 활성 뿐 아니라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의 활성 역시 감소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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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많은 염증과정에서 중요한 조절인자인 NF-κB

에 대한 한약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심자의 경우 

LPS처리로 NF-κB의 비활성화상태인 p50, p65 

단백질 양이 증가하였으나 상심자 추출물의 전처

리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는 것으로 나

타나 상심자가 NF-κB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염증성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여 염증과정을 조

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 또한 후박 역시 

iNOS, COX-2발현을 감소시키고 NF-κB의 활성

을 낮춤으로써 LPS로 유발된 염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염증발현 기전에 다양한 한약들이 관여함으로써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가장 많은 빈도로 연구된 약재인 인삼의 경우 

염증유도물질에 의해 증가된 cytokines IL-1, 

IL-6, TNF-α이 인삼의 처리에 의해 두드러지게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17), gisenoside Rb1

은 IL-1b나 TNF-α와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 뿐 아니라 NO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염증효과를 나타냈다18). 강활은 염증에서 증가

하는 NO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뚜렷하였고
19) NF-κB와 ERK1/2 MAPK의 조절을 통하여 

염증에 의해 증가하는 PGE 2, TNF-α, IL-8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0-21). 

그 밖에도 지모의 경우 염증과정에서 증가하는 

COX-2와 iNOS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PGE 2

와 NO의 생성을 억제하였으며22-23) 고삼24), 창출
14), 사삼25) 등은 TNF-α, IL-6, IL-8 등의 

cytokine 만이 아니라 NF-κB, MAPKs 등의 인

산화 억제를 통하여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의 항염증 기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알러지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소청룡탕의 

경우 NO, PGE 2 및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의 활성을 감소시키며26), 황기건

중탕은 iNOS합성, PGE 2생성, NO의 분비, 

Cox-2발현 등을 감소시키고 염증전구 물질들인 

TNF-α, IL-1β, IL-12도 황기건중탕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27).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청간탕28), 가

감청간탕29)은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 line인 HepG2 cell에서 그 기전을 확인하는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NF-κB의 활성화를 조절

함으로써 iNOS, COX-2, TNF-α 등의 발현을 억

제하여 항염증기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진청호탕, 청간해주탕 역시 간의 해독작용과 

관련된 효능을 가진 처방인데 이 두 처방의 경우 

간의 면역기능에서 핵심인 kupffer cell을 이용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인진청호탕은 에탄올, 

아세트 알데하이드, LPS등에 의해 유발된 TNF-

α, TGF-β1, IL-1β, IL-6, IL-8의 mRNA 발현

이나 단백질 분비를 감소시켰고30) 청간해주탕은 

에탄올이나 아세트 알데하이드에 의해 유발되는 

kupffer cell의 apoptosis를 감소시켜 간을 보호

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또한 염증에 의해 증가

하는 inflammatory cytokine(TNF-α, IL-1β, 

IL-6, IL-8)들의 mRNA 발현을 감소시켰다31). 

처방을 활용한 항염증 연구에서는 단미 한약의 

연구와 비교하여 알려진 처방의 효능과 관련된 

세포를 선택하여 실험을 하는 경향이 보였다. 

V. 결  론

항염증 효과를 보이는 한약의 시험관내 실험의 

경향성 분석을 통하여 연구경향 및 한약의 항염

증 기전을 파악하고자 한의학계 학술지의 최근 

10년간의 논문 221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항염증 효과에 관한 한약의 시험관내 실험

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2007-2008년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단미 본

초의 항염증 효과 및 기전에 관한 연구는 동의생

리병리학회지, 대한본초학회지에, 처방에 관한 

연구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대한한방내

과학회지, 대한방제학회지에 주로 발표되었고 약

침 및 봉독요법에 관한 연구는 대한침구학회지와 

대한약침학회지에 주로 발표되었다. 

2. 항염증 효과에 관한 시험관내 실험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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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한약의 형태별 분류는 단미 본초의 추출물을 

활용한 연구가 68%, 복합제제의 연구가 30%였

고 청열약, 보익약, 해표약의 순으로 많이 연구되

었다.

3. 항염증 효과에 관한 한약의 시험관내 실험

에 사용된 사용된 세포는 mouse 유래의 RAW 

264.7 macrophage cell line이 대부분으로 전체 

연구의 63%였고, LPS나 cytokine으로 염증을 

유도하고 유도된 염증에 대한 한약의 효과 및 항

염증 기전을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4. 항염증 효과에 관한 한약의 시험관내 실험

에서 밝혀낸 항염증 기전은 염증성 cytokine의 

생산을 억제하거나 NF-κB나 MAPKs를 조절하

여 NO, iNOS, PGE 2, COX-2의 생성을 억제하

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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